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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이 연구는 중장년층이 인식한 경력전환역량으로서 진로인식 및 직무지

식 수준과 해당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수요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장

년에 해당하는 40대와 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자료를 2차항 회

귀모형(quadratic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중

장년층이 인식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두 역량에 대한 교육수요 또한 평균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진로

인식과 교육수요 간에는 독특한 패턴이 나타났는데, 진로인식 수준이 보통

일 때는 교육수요가 비교적 낮았으나, 진로인식 수준이 낮거나 매우 높은

경우에는 교육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직무지식과 교육수요

간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자신의 직무지식을 낮거나 높게

평가하는 중장년층에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장년층 경력전환을 지원하는

교육이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고도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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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커리어 전환기에 놓인 4050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김진

희 외, 2023)� 연구의 일부를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강충서 (chungseo@jbnu.ac.kr)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4호(2024. 11. 30), pp. 185-210 https://doi.org/10.26857/JLLS.2024.11.20.4.185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26857/JLLS.2024.11.20.4.185&domain=http://journal.ide.knou.ac.kr/&uri_scheme=http:&cm_version=v1.5


186  ｢평생학습사회｣ 제20권 제4호

Ⅰ. 연구의 목적

경력전환은 개인이 직업 관련 맥락에서 중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적응해가는 과정을 나타

낸다. 현대 노동시장에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다양한 구조적, 선택적 이유로 직업 전환을

빈번히 경험하게 되면서 상기한 경력전환 개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은 그들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사회적 차원에도 중요한 과제로 부

각되고 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학습을 통한 경력전환역량 강화는 고령화 사회에 국가 경

제 생산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OECD, 2018).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관리와 지속적인 노동시장 기여에 대한 관심은 개인 차원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유

지되고 있는 셈이다.

이 연구에서 ‘경력전환’은 개인의 직업적 요구와 사회적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 복잡하고

비규범적으로(idiosyncratically) 발생하는 이직, 전직, 재취업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력

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력전환역량은 한 개인이 생애 동안 경력전환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장년층이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 비

해 이직 혹은 전직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특징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중장년

층의 경력전환역량 수준은 성공적인 경력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지영·이희수, 2019).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해 필요한 역량은 매우 다양하며, 경력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

직업 관계 형성 능력,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 효과적인 경력 관리 방법, 경력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측면으로 구성될 수 있다(박지원 외, 2023). 이 연구는 중장년층이 인식

하는 경력전환역량 중 특히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에 초점을 맞춘다. 진로인식은 자신의 경

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직무지식은 변화

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의

미한다(Bjorklund, 2015; Hall, 2004).

이 두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경력전환 역량으로서 두 역량의 중요

성이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으며, 정책적 함의 도출에 특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진로인

식은 경력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을 가능케 하여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경력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논의된다(Bejian & Salomone, 1995). 특히, 중장년층에게 진로인식은

경력 초기 청년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력 시작 단계에

서 다양한 직무 기회를 탐색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며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반면, 중장년층은 이미 상당한 경력을 쌓아 직무지식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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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경력을 바탕으로 경력전환, 재교육, 혹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Ferraro, Prussia, & Mehrotra, 2018). 중장년층의 진로인식은 기존의 직무지식을 어떻

게 활용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확장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들만의 진로 개발

요구와 전략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이 요구된다.

직무지식은 새로운 직업 환경 적응을 지원하며, 고용가능성 증가(Presti et al., 2021), 직

무만족도 향상(Lin, Sun, & Chen, 2020) 등의 그 효용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직무지식은 그 자체로 상당한 가치를 지니며, 이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탐색하거나 앙코르

커리어(encore career), 즉 인생 후반부에 지속적인 적정 수준의 소득과 개인적 의미와 성

취, 사회적 영향과 가치를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서울시50플러스포털, n.d.)에 진입할 때 중

요한 자산이 되는 것으로 논의된다.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이 중장년층이 성공적으로 경력전환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

면, 이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과 지원이 필수적이다(박지원 외, 2023). 이러

한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와 여러 기관은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 관계부처 합동(2022)과 고용노동부(2021)

는 중장년층의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프로그램

들은 경력 재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직무 능력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 경력전환 과정에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역량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참여자의 역량 수

준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임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직무

지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전무하다. 중장년층이 경력전환 과정에서 겪는 인

식의 변화와 적응 과정이 질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되고(강미정, 2016), 중장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경력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수행하는 등(경기도일자리재단, n.d.; 고용노동

부, 2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n.d.; 이회승, 2023)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중장년층이 실제로 경력전환에 대해 어떠한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고, 직무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부재했다. 더

불어, 이들 역량개발을 위한 중장년층의 교육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중장년층의 진로인식 및 직무

지식 역량과 실제 해당 역량 함양 교육수요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경력전환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각 중장년이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 이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

육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중장년층이 자신의 역량을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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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면서도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다면, 이는 이들에 맞는 적극적인 교육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가 된다. 반대로, 역량을 높게 평가하지만 교육에 대한 수요가 낮다면, 현

행 교육 프로그램이 중장년층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장년층의 특수한 상황과 실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

램 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중요한 통력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역량 수준과 해당 역량 교육수

요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역량 수준과 해당 역량 교육수

요는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경력전환기 중장년층 성인학습자와 경력전환 교육 프로그램

인간은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경험을 재구성하며, 전 생애

에 걸쳐 변화, 성장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발달과업을 갖는다. 중장년층의 발달과업으로는

실직 또는 퇴직 이후 신규경력 시작을 위한 생애 직업능력 개발과 경력관리 준비, 신규 직

업 탐색(Jarvis, 2010) 등이 꼽힌다. 이처럼 중장년기는 성인 초기 계획했던 생애 목표와 의

미를 평가하는 시기이자 인생 후반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에 생애주기

전환을 맞이하는 새로운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강소랑·이은정·김영식, 2018).

중장년은 법적, 행정적, 학술적 관점에 따라 연령 기준이 상이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특

히, 중장년기의 연령층에서 40대와 50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연령층으로 여겨진다.

먼저 40대와 50대는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23년 통계

청 자료에 따르면 50대는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23.2%, 40대는 21.8%를 차지하며, 이는 두

연령대가 경제활동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23). 이러한

수치는 중장년층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며, 특히 이 연령대의 경제활동이 전체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40대와 50대는 생애 주기상 중요한 경력전환의 시기에 속한다. 2021년 기준으로 주

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3세로 나타났으며(통계청, 2022), 40대와 50대는 경력

의 정점에 도달해 있지만, 경력전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임을 시사한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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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는 경제적 역할의 변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력 기회를 탐색하고 재교육을 통해 새

로운 직업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김지연, 2024).

관련하여 40대와 50대 대상 중장년층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연구가 수행됐다. 이수정 외(2020)의 연구는 중장년층의 직무능력 제고를 위해 능

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체계 구축, 상담 및 고용 연계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중장년층이 자신의 직업 생애 경로를 설계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훈련 방안 구축

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는 중장년층의 직업능력개발과 고

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용노동부(2021)가 개발한 중년층 맞춤형 취업 역량 프로그램은 40대와 50대 구직자들

이 직종 전환과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지자체 연계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교육부 또한, 국가 차원의

평생학습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중장년층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학습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는 “30-50대 생애전

환 학습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2). 이는 경제활동의 중추이자 시

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년층의 발전을 위해 상담, 컨설팅, 학습바우처 제공 등을 강조한

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훈련과 상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경기도일자리재단, n.d.;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n.d.; 이회승, 2023). 이

러한 정책들은 중장년층의 고용과 경력전환을 돕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볼 수 있지만, 정책 수혜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경력전환역량으로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1) 진로인식

진로인식은 개인의 경력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서(Wise,

Charner, & Randour, 1976), Schein(1996)이 제시한 ‘경력닻이론(career anchor theory)’의

생애에서의 개인 경력에 관한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경력닻이론에 따르면, 경력 초기

단계에 개인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의 여정을 시작하

는데, 그 과정에서 더 잘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일과 자기 능력과 심리적 요구에 맞는 업무

환경을 찾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의 닻을 구축하고 안정시킨다. 이러한 개인의 경력 닻은

경력이동 및 발전의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진로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로 Wise,

Charner, & Randour(1976)은 지식(일, 구직 전략, 개인적 흥미와 능력 등)과 가치(일의 목

적에 대한 가치), 선호도(preferences), 자기개념(self-concepts,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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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이들 단면은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인식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경력 및 인생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진로인식은 따라서 자기 경력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계획

수립을 가능케 하는 메타인지적 능력을 제공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한다.

상술한 것처럼 진로인식은 경력전환의 출발점으로서 그 중요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경력

전환 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Bjorklund(2015)는 개인의 직업과

진로가 생애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의 직업역할을 다른 역할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직업선택과 경력 구축 과정에서 그 직업이 삶의 다른 측면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개인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 선택이 가정생활, 사

회적 활동, 개인적 발전 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Fugate,

Kinicki, & Ashforth(2004)는 경력정체성(career identity) 개념을 통해 경력과 관련한 자신

의 역량 및 가치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개인의

인지적 및 감정적 구조를 설명했다.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경력을 계획하는 것이 경력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한편 경력개발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진로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Defillippi & Arthur(1994)의 ‘노와이’(know-why), 이지영·이희수(2019)의 연구

에서 언급된 ‘의미역량’ 개념은 공통으로 개인의 직업 정체성, 동기부여, 목적의식,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경력전환과 관련된 메타역량으

로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적합한 직무를 선별하며, 중요하

게 여기는 가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신의 경력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서 개인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경력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경력전환 시에도 개인은 새로운 직업 환경과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가치관,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제기된다(Fugate,

Kinicki, & Ashforth, 2004). 따라서, 이러한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동기를 부여받음으로써, 경력전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인식과 관련한 실증 연구들은 중년층의 이직과 경력전환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에 대

한 정확한 이해와 성공적인 경력전환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경력 선택에

만족하는 정도는 새로운 직장에서 적응 수준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데, 자신이 경력을

잘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을수록, 새로운 직장에서의 적응력과 경력에 대한 만족도

간의 관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nt, 2013). 즉, 자기 경력을 잘 선택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선택에 더 만족하고 이런 만족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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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실제로, Liu et al.(2024) 연구에서는 간호사 직군을 대상으로 자기인식과 경력만족

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관계는 높은 업무 준비도와 경력전

환 과정에서의 빠른 적응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 직무지식

직무지식은 직무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특정 직무나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인 능력과 정보를 포함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갱신을 통해 유지되는 역량을 말한다. 직무지

식은 기존 연구에서 직업 관련 지식과 기술, 능력을 의미하는 노하우(know-how)(Defillippi

& Arthur, 1994), 높은 성과를 위해 요구되는 업무와 관련된 암묵적·형식적 지식, 전문능력

을 포함한 기술역량(이지영·이희수, 2019) 등과 유사한 경력역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무

지식은 직무성과에 대한 인지 능력을 매개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Hunter & Schmidt,

1996),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돕는다.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에게 이러한 직무지식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Schmidt

& Hunter(1993)가 주장한 것처럼, 직업경험의 기간은 지적 능력과 더불어 직무지식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직업경험을 통해 습득한 직무지식은 노동시장에서 중장

년층의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와 성공적인 경력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직무지식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와 맞물려 Hall(2004)이 제

시한 프로티언 경력(protean career)과 같은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의 맥락에서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프로티언 경력은 개인이 조직에 대한 헌신보다는 자신의 직업 만족과 전문성 헌

신을 중시하는 경력 경향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개인의 주도적인 자기 경력개발과 필요

한 기술 및 지식 습득이 강조된다.

경력전환에서 직무지식의 중요성은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Presti et

al.(2021)의 연구는 직무지식과 기술이 경력전환의 핵심 요소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능력이나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경력

전환의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직무지식이 성공적인 경력전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다양한 산업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석유공학과 같은 기술 지식

이 운영 성공의 필수 요소인 산업군에서는 직무지식을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수하는

것이 경력전환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Green et al., 2020). 이러한 연

구들은 직무지식의 획득, 유지 및 전수가 다양한 산업에서 경력전환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며, 이는 직무지식이 새로운 역할이나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력과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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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력전환역량 교육수요 분석 연구

성인 대상 경력전환역량 교육수요 분석 결과는 분석 방법, 연구 대상, 행정구역의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 주체나 기관, 지자체는 성인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해 수요 분석을 수행하고, 수요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예를 들어 김은경 외(2022)는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학습자와 평생교육 교·

강사 및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장년 성인학습자의 교육수요에 대

해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중장년 성인학습자 사이에서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술을 함양하는 실용적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구체적으로, 성인학습자들은 외국어 프로그램,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

그램, 인문·교양 프로그램 등의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을 포함한 성인학습자의 요구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제별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인숙·김창환·리상섭(2020)은 중장년 평생학습자가 역량 기반 생애

설계 프로그램과 생애 설계-경력 설계-재취업 연계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중

장년층이 단순히 새로운 직업을 찾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경력을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강한 요구를 나타낸다. 김성희·

김남희(2022)는 대기업에 근로하는 중장년층이 인생 설계 및 노후 준비를 위한 생애 설계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요구로는 재테크, 건강 라이프, 재무 준비 등이 포

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중장년층이 경제적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한다.

특정 직업을 가진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구들도 있다. 예를들어, 중장년

층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수요 연구에서 경력

단절 후 재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요구가 높은 것이 확인되었

다(남상숙·강혜영, 2020).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성인 역량에 대한 교육 요구를 조사한 연

구(김정원 외, 2023)에서는 디지털 활용 역량과 재무 관리 역량이 최우선 교육 요구 영역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장년층 여성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재정적

안정을 위해 재무 관리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앞서 살펴본 중장년층의 경력전환 역량 관련 교육수요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특정 프로

그램이나 직업군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력전환에 필수적인 ‘진로 인식’과 ‘진로 지식’을 체계

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공백은 중장년층의 경력전환을 보다 깊이 이해

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들이 자신의 역량과 진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

요한 정보를 간과하게 한다. 경력전환 과정에서 이러한 인식과 지식은 핵심적인 요소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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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이를 다루지 않는 연구는 중장년층의 진정한 학습 요구와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 학습자의 진로 인식과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는 연구는 이들이 경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합적인 도전과제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는 중장년층이 직업적 결정이나 자기 계발을 통해 겪는 경험을 단편적

으로 이해하는 데 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의 경력전환을 다루는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과 지식을 명확히 탐구하는 것은, 경력 변화의 복잡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역동적

요소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4. 경력인식 및 직무지식 역량, 교육수요 간의 불일치

경력전환역량과 이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수요 간의 불일치(mismatch)는 중장년층의 경

력전환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러한 불일치 현상은 개인의 역량 수준과 교육수요 간

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반영하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역량 수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Rothes, Lemos,

& Gonçalves(2017)은 성인학습자의 문해력 수준에 따라 교육 동기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특히, 문해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에 더 높은 수

요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김현순·김지효(2016)의 연구 결과와도 연관되는데, 이

들은 대학생의 진로인식이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인식 수준과 관계없이 경력

개발, 직업정보탐색, 경력전환기술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높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

는 역량 수준과 교육수요 간의 관계가 단순히 선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 목표 간의 간극이 교육수요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일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이전 경력과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인식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교육수요를 형성한다. 개념적으로 ‘저숙련 함정(low-skilled trap)’과 ‘매튜효

과(Matthew effect)’로 일부 설명될 수 있다. 저숙련자는 계속 저숙련으로 고용불안정이라

는 함정에 계속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저숙련 함정 현상은 저숙련 중장년층은 직업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훈련 참여율과 교육수요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숙련 중장년층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려는 교육수요가 더 높을

수 있으며, 이는 매튜 효과처럼 고숙련자가 추가적인 교육을 통해 더 큰 이점을 얻는 경향

을 반영한다. 한편, 중장년층의 이직 과정에서 단순직으로의 하향 취업이 두드러지며, 이에

따른 경력 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지연(2024)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직에서 분석적 업무는 줄어들고 육체적 업무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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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는 하향 취업에 따른 재교육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중장년층이 많음을 시

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는 증가하지만, 중간 임금의 일자리는

감소하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어, 일자리 이동 과정에서 하향 취업 여부도 교육수요와 연

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정보량의 폭발적 증가, 생성형 AI와 같은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

화 속에서 고숙련군의 중장년층은 직무지식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보 획득 및 활

용 능력 수준이 높다고 가정하면, 경력전환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일정 수준

의 기대임금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 있다(김지연,

2024). 중장년도 IT에 능숙하고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 이직과 재취업에 성공

할 가능성이 크기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관련 교육수요는 높을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연구들이 중장년층의 일반적인 교육 요구나 직무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다루면

서 경력전환과 교육수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

력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에 따라 해당 교육수요가 어떻게 달라지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특히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이 경력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독립적 변수로 설정하여 해당 교육수요를 실증적

으로 검토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은 중장년층이 경력전환을 어떻게 인

식하고 준비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한한다. 경력전환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인식

수준이 낮을 경우, 이들은 자신의 교육 필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교육수요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 반면, 고숙련 중장년층은 변

화하는 노동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들의 교육수요는 명확하고 구

체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 현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교육 프로그램 설

계나 정책적 대응이 중장년층의 실제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자료 및 분석대상

이 연구의 조사자료 수집은 현재 경력전환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경력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40대, 50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하여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2023년 7월과 8월 사이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 추

출 과정은 도시화 수준, 연령, 성별,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 전체 인구 구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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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목표 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하는 표본을 확보하여 연구결과

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 도구는 참여자들의 인구통계 정보(연령,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상태 등)와 경력전환역량 및 평생교육수요와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여 종합

적으로 수집되었다.

2.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행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력전환역량(진로인식, 직무지식) 수준’(역량 수준 이하)과 ‘해당 평

생교육 프로그램 수요(교육수요 이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연구문제 1번) 역량별로 조

사된 문항을 바탕으로 인식된 역량 수준과 해당 교육수요의 평균값을 각각 확인하였다. 둘

째, 장년층의 인식된 경력전환역량 수준과 해당 교육수요는 어느 정도로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연구문제 2번) 두 가지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변수 간 분포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STATA 통계 프로그램의 binscatter 패키지를

사용하여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산점도(scatter) 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binscatter는 두 변

수의 값이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 데이터가 복잡해질 때, 그 패턴을 가독성 높게 제시하는

장점이 있다. 전체 표본을 모두 표시하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30개의 사례만을 선별하여 그래프에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두 변수 간의 주요 경향

을 시각화하고, 추세선을 도출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을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에 인식된 역량 수준과 해당 교육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논의를 종합하면, 경력전환역량과 교육수요가 반비례하는 음(-)적

선형 관계가 항상 존재하지 않고, 특정 시점과 상황에서 교육수요의 감소와 증가가 교차한

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경력전환역량의 제곱항을 포함한 ‘2차항 회귀분

석(Quadratic regression)’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에 대한 교육수

요 수준을 종속변수로 각각 수행되었고, 분석에 활용된 2차항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인식된역량수준인식된역량수준 
  





이 회귀식에서 Y는 종속변수로서 해당 프로그램 교육수요 수준을 나타내며, e는 오차항

을 가리킨다. 은 인식된 역량 수준의 회귀계수이며, 는 인식된 역량 수준의 제곱항의

회귀계수이다. 의 계수가 음수이고 의 계수가 양수일 때, 프로그램 교육수요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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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수준 간의 관계가 U자형 곡선을, 과 계수의 방향이 바뀐 경우에는 역U자형 곡선

을 각각 그리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들과 그에 대응하는 계수값의 전체 행렬값이다.

3. 측정도구

1) 종속변수: 진로인식 교육수요, 직무지식 교육수요

종속변수는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교육에 대한 수요 수준이다. 진로인식과 직

무지식 교육수요는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현재를 기준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필요성 정도이다. 상기 두 변수는 4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표 1> 참조). 진로인식 교육수요 관련 4문항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관

련 4문항의 신뢰도는 각각 .767, .826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세부항목들이

하나의 값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에 통계분석에서는 각 변수의 평균값을 활용했

고, 이 값이 클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영역 내용 종속변수 설명변수

진로

인식

지금까지 나의 직업 및 진로설계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나 자신(강점,

약점, 가치관, 관심사)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어떤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직무

지식

나는 디지털 기술(예: 웹 탐색 능력, MS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 등)이 있다.

나는 새롭게 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경력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스킬(softskill)

보유하고 있다.

나는 경력전환에 요구되는 공식적인 교육

경험(수강, 수료, 학위)이나 자격증이 있다

<표 1>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문항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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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인식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

설명변수는 중장년층이 인식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이다.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

준은 각 4문항으로 현재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수준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표 1>

참조).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계수 측정 결과, 진로인식 4문항과 직무지식 4문항

의 신뢰도는 각각 .767, .807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이에 각 영역 문항별 평균값

을 활용하여 해당 영역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평균값이

클수록 해당 영역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3) 통제변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력전환역량 수준과 교육수요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포함된 인구통

계학적 배경 변인을 통제하였다. 기존에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던 만큼 통제변수는 탐색적

으로 투입되었다. 투입된 통제변수의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50.6%, 여성 49.4%로 균형을 이루었으며, 연령은 40대 48.2%, 50대 51.8%로

분포되었다. 거주지는 도 지역(56.8%)이 특별시나 광역시(43.2%)보다 다소 많았다. 가구 특

성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0.0%를 차지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65.4%)과 전일제

(69.9%)가 주를 이루었고, 특수형태 근로자(16.4%)와 플랫폼 종사자(10.4%)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52.7%로 가장 많았다. 소득 분포에서는 가구

총소득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28.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Ⅳ. 분석 결과

1. 연구문제(1):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수준, 교육수요 수준

중장년층의 인식된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수준과 해당 교육수요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세부 문항별 수준과 교육수요의 평균값을 각각 확인한 결과,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

적으로 인식된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수준과 교육수요 수준이 보통(3점) 수준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체 평균값이 진로인식 수준은 3.45점, 직무지식 수준은 3.29점, 진로인식 교육

수요는 3.68점, 직무지식 교육수요는 3.66점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또한, 인식된 역량 수준에

비해 교육수요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참고로, <표 2>에서는 개인 배경

변인별 역량 수준과 교육수요를 보여준다. 현재 직종과 가구 월평균 총소득에서 범주 간 차

이가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였는데, 현재 일자리 상태와 관련성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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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범주 N
비율

(%)

경력전환역량 교육수요

진로

인식

직무

지식

진로

인식

직무

지식

성별
여성 494 49.4 3.43 3.68 3.19 3.65

남성 506 50.6 3.47 3.68 3.39 3.68

연령
40대 482 48.2 3.44 3.69 3.33 3.66

50대 518 51.8 3.47 3.67 3.26 3.67

거주지
도 지역 568 56.8 3.40 3.64 3.23 3.63

특별시, 광역시 432 43.2 3.52 3.73 3.37 3.71

배우자 있음 여부
아니요 300 30.0 3.39 3.62 3.17 3.60

예 700 70.0 3.48 3.70 3.34 3.69

현재 직종

사무종사자 305 30.5 3.55 3.71 3.46 3.72

관리자 125 12.5 3.59 3.73 3.47 3.7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49 14.9 3.55 3.79 3.35 3.77

서비스종사자 153 15.3 3.41 3.64 3.17 3.63

판매종사자 55 5.5 3.40 3.69 3.14 3.68

농림어업숙련자 8 0.8 3.16 3.75 2.94 3.2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5 6.5 3.39 3.68 3.19 3.6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23 2.3 3.32 3.66 2.77 3.58

단순노무종사자 117 11.7 3.18 3.45 2.99 3.41

고용형태
비정규직 346 34.6 3.39 3.64 3.12 3.60

정규직 654 65.4 3.49 3.70 3.38 3.70

근무형태
전일제 699 69.9 3.46 3.69 3.34 3.69

시간제 301 30.1 3.45 3.66 3.17 3.60

특수형태 근로자
아니오 836 83.6 3.44 3.68 3.29 3.66

예 164 16.4 3.52 3.65 3.30 3.67

플랫폼 종사자
아니오 896 89.6 3.43 3.68 3.27 3.67

예 104 10.4 3.63 3.68 3.45 3.62

가구 월평균

총소득

200만 원 미만 34 8.4 3.18 3.46 3.10 3.34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191 22.6 3.33 3.58 3.13 3.59

4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275 28.8 3.42 3.67 3.16 3.64

6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212 22.1 3.52 3.73 3.43 3.71

8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54 10.6 3.51 3.68 3.43 3.70

1,000만 원 이상 134 7.5 3.61 3.80 3.46 3.80

학력

고졸 이하 208 20.8 3.37 3.57 3.02 3.53

전문대 졸 171 17.1 3.44 3.69 3.23 3.66

4년제 대학 졸 527 52.7 3.47 3.69 3.36 3.69

대학원 이상 94 9.4 3.59 3.80 3.63 3.82

<표 2> 분석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N=1,000) 



중장년층의 경력전환역량으로서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에 대한 탐색: 교육수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199

구체적으로 보면, 진로인식에서는 각 세부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인식 수준을 3.36～

3.56점으로 평가하였고, 교육수요는 3.65～3.7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 및 진로설계 경

험 있음’에서는 인식 수준이 3.36점, 교육수요는 3.68점으로 나타났으며, ‘어떤 기술을 가졌

는지 알고 있음’에서는 인식 수준이 3.56점, 교육수요는 3.70점으로 가장 높았다.

직무지식의 각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자신의 지식수준을 3.15～3.42점으로 평가하였고, 교

육수요는 3.62～3.69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기술 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수준

(3.42)과 함께 교육수요가 가장 높은(3.69점) 항목으로 관찰되었으며,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기술 보유’는 역량 수준(3.24점)과 교육수요(3.68점) 간 큰 격차를 보였다.

구분 세부 문항 역량 수준 교육수요

진로인식

전체 평균 3.45 3.68

직업 및 진로설계 경험 있음 3.36 3.68

진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나 자신을 알고 있음 3.48 3.65

어떤 직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음 3.42 3.68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음 3.56 3.70

직무지식

전체 평균 3.29 3.66

디지털 기술 보유 3.42 3.69

새롭게 원하는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 기술 보유 3.24 3.68

경력전환에 필요한 소프트스킬 보유 3.35 3.67

경력전환에 요구되는 교육 경험, 자격증 보유 3.15 3.62

주. 5점 척도로 측정됨

<표 3>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하위 문항별 역량 수준 및 교육수요 평균

2. 연구문제(2):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수준과 교육수요 간 관계

상기한 것처럼 경력전환역량과 교육수요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빈번한 30

개 사례를 선별하여 분포 도표에 반영하고 추세선을 도출하였다. 각 영역을 보다 직관적이

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역량수준과 교육수요의 전체 평균치를 사용한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시각화하였다.

먼저, [그림 1]의 패널 A에서 볼 수 있듯이, 진로인식 수준과 진로인식 교육수요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진로인식이 보통 수준(3점)

이상부터 뚜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1]의 패널 B가 보여주듯이, 직무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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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요는 대체로 U자형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수준(3점)의 직무

지식을 보이는 집단에서 직무지식 교육수요가 낮고, 직무지식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직무지식 교육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2

3
4

5
진

로
인

식
교

육
수

요
 

1 2 3 4 5
진로인식

패널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 관계 A.         

1
2

3
4

5
직
업
지
식

교
육
수
요

 

1 2 3 4 5
직업지식

패널 직업지식과 직업지식 교육수요 간관계 B.         

[그림 1]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과 교육수요 간 분포

다음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차이를 같다고 가정한 뒤, 경력전환역량 수준과 교육수

요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를 각각 종속변수로, 진로인

식과 직무지식 수준을 각각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두 변수가 U자형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의 제곱항을 추가한

모형(제곱합 모형)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이 각각의 교육수요와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를 살펴보

면, 기본 모형에서 진로인식은 진로인식 교육수요와 양(+)의 관계가 있었다(p<0.001). 통제

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도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양(+)의 관

계를 유지하며, 계수값은 0.54로 추정되었다(p<0.001). 이는 다른 변수를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에도, 진로인식이 1의 값이 증가할 때 진로인식 교육수요가 0.54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진로인식의 계수값이 양(+)으로, 진로인식의

제곱항 계수값이 음(-)으로 각각 확인되었으며, 모두 유의미했다. 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U자형 분포를 그릴 가능성을 보여

준다.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 또한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기본 모형에서

직무지식은 직무지식 교육수요와 양(+)의 관계가 있었으며(p<0.001),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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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진로인식 교육수요 직무지식 교육수요

기본 통제 제곱항 기본 통제 제곱항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설명

변수

진로인식 .55*** .02 .54*** .02 -.63** .21

진로인식2 .17** .03

직무지식 .31*** .03 .30*** .03 -1.4*** .18

직무지식2 .27*** .03

독

립

변

수

성별(여성) -.05 .03 -.05 .03 -.04 .04 -.02 .04

연령(50대) .01 .03 .00 .03 -.02 .04 -.04 .04

거주지(도 지역) .03 .03 .03 .03 .04 .04 .04 .04

배우자 있음 여부(아니오) -.00 .03 -.01 .03 -.01 .05 -.03 .04

직종(사무종사자)

관리자 .00 .05 -.02 .05 .04 .07 .00 .06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5 .04 .05 .04 .07 .06 .07 .06

서비스 종사자 .02 .04 .00 .04 -.00 .06 -.04 .06

판매업 종사자 .06 .06 .06 .06 .07 .09 .03 .08

농림어업숙련자 .20 .15 .14 .15 -.27 .21 -.36 .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6 .06 .05 .06 .00 .09 -.02 .08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09 .09 .09 .09 .09 .13 .05 .13

단순노무 종사자 -.01 .05 -.03 .05 -.13 .07 -.17* .07

고용형태(비정규직) -.06 .04 -.06 .04 -.01 .05 -.01 .05

근무형태(전일제) -.03 .04 -.03 .04 -.01 .05 -.00 .05

특수형태 근로자(아니오) .04 .04 .04 .04 -.06 .06 -.03 .06

플랫폼 종사자(아니오) .08 .05 .09 .05 .13 .07 .15* .07

가구 총소득(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04 .06 .07 .06 .11 .08 .17* .08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1 .06 .14* .06 .18* .08 .23** .08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06 .06 .09 .06 .13 .09 .16 .08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3 .07 .15* .07 .17 .10 .20* .09

1,000만원 이상 .06 .08 .09 .07 .15 .11 .20* .10

학력(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05 .04 .06 .04 .03 .06 .07 .06

4년제 대학 졸업 .06 .04 .06 .04 -.00 .05 .02 .05

대학원 이상 .12* .06 .10 .06 .03 .08 .05 .08

절편 1.79 .09 1.61 .12 3.58 .36 2.66 .09 2.51 .15 5.08 .30

R2 .341 .363 .384 .118 .143 .220

주. 1. 변수에서 괄호 안의 범주는 준거집단임. 2. 통계적 유의도 *p<.05, **p<.01, ***p<.001. 3. 절편은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4>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교육수요 예측 모형 회귀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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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서도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여전히 양(+)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

수는 0.30로 나타났다(p<0.001). 이는 다른 변수들을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에도, 직무지식의

값이 1 증가할 때 직무지식 교육수요가 0.30만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제곱항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직무지식은 양(+)으로, 직무지식의 제곱항은 음(-)으로 유의미

하게 확인되어 직무지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 관계가 선형적이기보다 U자형에 가까울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불어, 통제변수로 투입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

연령, 거주지, 배우자 있음 여부는 두 교육수요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별, 연령, 거주지, 배우자 있음 여부는 교육수요의 차이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

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가구 총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인식 교육수요와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양(+)의 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소득 수준이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p<.05).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인 경우 진로인식 교육수요와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

다(p<.05).

다음으로, 2차항 계수값의 해석을 좀 더 직관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진로인식 제곱항과

직무지식 제곱항을 고려하여 진로인식 교육수요 수준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수준의 변화를

[그림 2]와 같이 각각 시각화하였다. 이는 다른 모든 변수가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변

화 추세를 나타낸다. 먼저 두 패널의 양상을 비교하면 U자형 관계는 진로인식과 수요 모형

(패널 A)보다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모형(패널 B)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선 분포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비슷하게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

육수요 간의 관계는 보통(3점) 수준 이후부터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진로인식 수준이 보통(3점) 이하의 구간에서는 교육수요의 수준 또한 보통(3점)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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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진로인식 및 수요 모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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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직업지식 및 수요 모형 B.       

[그림 2] 추정된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교육수요 수준

주. 음영부분은 95% 신뢰도 구간을 나타냄. 모든 통제변수의 값은 평균으로 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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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좀 더 뚜렷한 U자형을 보이고 있다. 대략

2.5점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요를 보이며, 직무지식이 낮다고 인식하거나 높다고 인식한 집

단에서 직무지식 교육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직무지식이 매우 높다고

인식한 구간에서 교육수요 수준이 가장 높았다.

Ⅴ.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중장년층의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진로인식 및 직무지식 수준과 진로인식 함양

및 직무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수요 수준 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이 연구에서 확

인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이 인식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교육수요 역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보다 교육수

요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중장년층은 자신의 진로인식과 직무인식 수준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성인기에는 자신의 경력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따라서 중장년층은 자신의 역량을 인

식하는 동시에 이러한 역량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을 지지한다

(Bjorklund, 2015).

둘째,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치우친 U자형 관계를 나타냈다. 인식된 진로인식 수준이 보통 수준까지 교육수요가 크기

변하지 않다가 보통 이상인 경우에 선형적으로 교육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진로인식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특정 영역에서 능력이나 지식에 대해 부족함을 인식할

경우, 그 분야의 관련 교육수요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잘 모른다고 인식할수록 더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생긴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제시된 분석 결과는 이

와는 반대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수요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논의한 ‘매튜효과’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어떤 주제

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 지식의 한계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인지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해당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추가적인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Kruger & Dunning, 1999).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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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보면,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지할 경우, 그 능력의 효

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기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

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Hall, 2004). 이는 Lin, Sun, & Chen(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중장년층이 경력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과

일치한다. 반면 경력전환역량이 낮은 취약집단은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한 교육수요도

낮고 학습참여 의지도 낮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장년층 성인

학습자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해 경력전환 관련 교육수요를 이미 가지고 있는 집단뿐만

아니라 경력전환역량이 부족하고 해당 교육수요 또한 낮은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

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U자형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이 자신의 직무지식을 매우 낮거나 높게 인식할 때 교육수요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직무지식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교육수요가 가장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

또한 초기의 격차가 추후 점차 더 큰 격차로 이어지는 형상을 일컫는 매튜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간 수준의 직무지식을 가진 집단에서 교육수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직무지식에 대해 확신이 없거

나, 반대로 높은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인학습자들의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U자형 관계에서, 직무지식이 낮다고

인식하는 중장년층의 높은 교육수요는 여러 심리적·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은 직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실직 가능성 증가, 새로운 기술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

안감과 위협 인식을 경험한다. Rothes, Lemos, & Gonçalves(2017)의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이러한 불안감은 교육 참여를 통한 역량 강화 욕구로 이어져 교육수요를 증가시킨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기술 발전으로 인한 기술 격차 인식도 중요한 요인이다. 직

무지식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중장년층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

해 교육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무

지식이 낮은 중장년층의 교육수요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이 중간수준인 집단에서 교육수요가 낮

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간수준 집단에서 낮은 역량 집단만큼의 위기감이나, 높은

역량 집단만큼의 전문성 추구 욕구가 있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중간수준 집단

에 속한 중장년은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노동시장과 직업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역량이 중간수준인 성인학습자의 교육 참여를 독려하

기 위해 현재 역량 수준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시장에서 중장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경력전환역량을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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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 연구는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에 따른 교육수요의 차이와 관계를

다층적으로 밝혀내는 의의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연구 결과는 진로인식과 진로인식 교육수요 간의 선형적 관계, 그

리고 직무지식과 직무지식 교육수요 간의 U자형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부족했다. 두 역량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에도 불구

하고 교육수요 패턴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

을 보여준다. 중장년층의 진로인식과 직무지식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더

깊이 있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전환과 교육 프로그램 선택이 단순히 진로인식과 직무지식 수준에 기반한 합

리적인 과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비합리적, 상황적, 우연적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중장년층의 경력 전환 과정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뿐만 아

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과 철학적 요소들, 예를 들어 사회적 기대, 직업적 변화에 대한 불

확실성, 우연한 기회(Krumboltz, 2009) 등이 중첩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

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 문화를 반영하는 상황적 요인들

이 진로인식과 중장년층의 경력전환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로

인식과 직무지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더욱 내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

해 경력전환역량, 진로인식, 직무지식이 어떻게 상황적, 우연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개

인의 경력 경로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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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Career Awareness, Job Knowledge, and 

the Educational Demand for Career Transition 

Among the Middle-aged

Jungwoo Le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Jinhee Kim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hungseo Kang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career transition

competencies—specifically career awareness and job knowledge—and the

educational demand aimed at enhancing these competencies among middle-aged

adults. Using data from 1,000 individuals in their 40s and 50s, a quadratic

regression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mpetency levels and educational demand. Participants generally rated their career

awareness and job knowledge as being above average, with a correspondingly

high educational demand targeting these areas. A distinct pattern emerged.

Individuals with low or very high levels of career awareness and job knowledge

demonstrated increased educational demand, while those with moderate levels

showed relatively lower demand.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middle-aged, career transition competency, career awareness, job

knowledge, educational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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